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CJ헬스케어(대표 곽달원)가 국내 영

양수액 시장에 진입해 주목된다.

CJ헬스케어는 5월22일 충북 음성군

에서 영양수액 공장 준공식을 갖고 영양

수액 시장에 진입해 다양한 수액제품을 

공급하고 있다.

CJ헬스케어는 일반수액으로 포도당, 

생리식염수 등 32종을 보유하고 있으나 

영양수액은 전무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

있다.

1990년대 초반부터 수액 시장에 진출

한 CJ그룹은 2012년 7월 메디파마플랜

을 525억원에 인수해 기초수액 사업의 

발판을 다졌고, CJ헬스케어를 2014년 4

월1일 분사했다.

CJ헬스케어가 영양수액 시장에 진출

한 것은 수익성 때문으로, 기초수액은 병

원에서 접할 수 있는 일반적인 수액이며 

최소한의 영양분인 수분, 당 등을 공급하

고 있어 가격이 1만원 수준으로 저렴한 

편이다.

반면, 영양수액은 식음이 어려운 환자

에게 아미노산, 지질, 단백질 등을 공급

하는 비급여품목으로 보험을 적용하더라

도 기초수액의 최고 10배에 달하는 가격

을 형성하고 있다.

또 일반수액은 경쟁이 치열해 저가공

급이 대부분으로 알려지고 있으나, 영양

수액은 고부가가치제품으로 수익성을 창

출하기 양호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.

CJ헬스케어는 영양수액 상업화에 앞

서 영업사원들에게 국내 영양수액 시장

에 대한 조사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져 영

양수액 사업을 본격화할 것으로 알려지

고 있다.

그러나 영양수액 시장은 중외제약과 

프레지니우스카비가 50% 이상 장악하고 

있으며 엠지를 인수한 유한양행과 박스

터가 35% 수준을 차지하고 있어 CJ헬

스케어가 고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.

유한양행(대표 김윤섭)도 영양수액 생

산기업인 엠지의 지분 36.84%를 99억

원에 인수함으로써 일반병원을 중심으로 

영양수액 시장점유율을 높이고 있다.

엠지는 영양수액 시장점유율 15%를 

차지하며 2012년 180억원의 매출을 올

렸다.

유한양행은 2018년 완공을 목표로 

300억원을 투입해 제2공장을 건립하는 

투자 계획을 확정했다.

CJ헬스케어는 일반수액에서 다진 영

업력으로 영양수액 시장 진입이 가능할 

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나 영양수액에서 

다양한 공급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중외

제약과 프레지니우스카비와의 경쟁은 어

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.

특히, 종합병원은 대부분 대량으로 다

수제품을 계약해 다양하고 구색맞춤이 

뛰어난 제약기업과 거래를 이어가고 있

는 것으로 알려졌다.

중외제약과 프레지니우스카비는 영양

수액 공급제품이 다양해 종합병원에서는 

CJ헬스케어가 진입에 어려움을 겪을 것

으로 예상되고 있다.

수액 시장은 종합병원과 일반병원(로

컬)으로 구분되며 수요비중은 60대40 

수준으로 파악되고 있다.

영양수액은 중증환자 뿐만 아니라 영

양이 부족한 노인용 수요가 늘어나고 있

고 로컬병원에서도 비급여품목으로 수익

성이 높아 수액 투여를 반기고 있어 수요

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.

로컬병원은 종합병원에 비해 다품종 

대량구입을 선호하지 않고 일부 제한품

목만 구입하고 있어 시장진입이 종합병

원에 비해 수월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.

이에 따라 CJ헬스케어는 종합병원으

로 무리한 경쟁을 시도하기 보다는 다품

종 생산 이전까지는 로컬병원 영업에 집

중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.

한편, CJ헬스케어는 중견 수액 생산기

업 추가 인수를 검토하고 있어 시장진입

을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.

CJ헬스케어 관계자는 “아직 구체적인 

인수기업을 찾지는 못했으나 조건에 맞

는 제약기업이 등장하면 적극적으로 인

수할 것”이라고 밝혔다.       <허웅 기자>

CJ, 영양수액 시장 장악 “과욕”
2014년 하반기부터 진입 … 종합병원은 공급 다양해야 유리


